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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一(일), 二(이), 三(삼), 四(사), 五(오), 六(육), 七(칠), 八(팔), 九(구), 十(십), 百(백),   

千(천), 萬(만), 億(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물건의 수를 센다.  

(『계몽편』 「수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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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등의 수를 세는 말이 있는데, 왜 또 一(일), 二(이), 三(삼), 四(사) 

등의 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또 하루, 이틀, 사흘, 보름이라는 말을 쓰다가고 1日, 2

日, 3日, 15日이라는 말을 쓰니 더욱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둘, 셋 등은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一(일), 二(이), 三(삼) 등은 한자에서 온 말이에

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 이런 말을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연필 2자루’를 읽을 때는 ‘연필 이 자루’라고 하지 않고 ‘연필 두 자루’라

고 읽고, 6학년 7반을 읽을 때는 ‘여섯 학년 일곱 반’이라고 하지 않고 ‘육학년 칠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경우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계몽편』에 답이 나와 있네요. 물건을 세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세어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람 수, 물건의 수, 날 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역시 수가 아니면 나타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가령 우리 몸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혈액의 양, 식물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

도, 음식이 알맞게 조리되는 시간, 사람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데 걸리는 일 수 등 모두 수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만물은 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잘 하려면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일을 수로 표시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지하철은 몇 분

마다 지나가고 1시간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 하루에 천 원씩 군것질을 한다면 6년 동안 얼마

나 군것질을 하는지, 1분에 10번 숨을 쉰다면 내가 80살까지 살 경우 몇 번 숨을 쉬는지 계

산하는 것도 다 우리 생활이 수와 관계있다는 것이지요.

수를 세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에

요. 그래서 옛 사람들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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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에 말하는 물건의 수를 세어 보시오.

가. 사람 손가락의 수 : (            )

나. 승용차 바퀴의 수 :  (            )

다. 새의 날개 수 : (            )

2. 모든 사물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곤충을 비교하여 수를 표시하여 봅시다.

물건 사람 곤충

머리

가슴

배

팔다리

더듬이

3. 나와 관계된 다음 사항을 수로 표시하여 봅시다.

가. 내 나이 : (            )살

나. 내 키 : (            )센티미터

다. 내 몸무게 : (            )킬로그램

라. 내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4. 다음의 물건을 어떻게 수로 표시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사물 설명하기

연필

전깃줄

공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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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한 두 석 넉 다섯 여섯 일곱

한자 一 二 三 四 五 六 七
음 일 이 삼 사 오 육(륙) 칠

뜻 여덟 아홉 열 일백 일천 일만 억

한자 八 九 十 百 千 萬 億
음 팔 구 십 백 천 만 억

2. 다음 그림의 수에 알맞은 한자를 쓰시오.

★★★★★★★  ☂☂☂☂☂☂☂☂ 

3. 다음 한자를 <보기>처럼 읽고 써 보시오.

가. 二百三十五 - (               ) - (          )

나. 五千七百三 - (               ) - (          )

다. 三億八千七百六十四 - (               ) - (          )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보세요.

가. 五月(         ) 八日(         )은 어버이 날입니다.

나. 나는 어제 동화책을 三十七(         )쪽을 읽었습니다. 

<보기 >   九千四百二十一 - (구천사백이십일) - ( 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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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구미호

옛날 어떤 젊은이가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쓰고 가던 갓을 날려버렸어

요. 그런데 그것을 주우러 가니 솔개가 날아와서 물고 가 버렸지 뭐예요. 젊은이는 갓 一개

를 찾으러 그 솔개를 따라 자꾸 가다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어요.

금강산에 도착해 찾으니 一萬二千봉 九十九 암자라는 넓고 넓은 금강산에서 어찌 찾겠는

가? 그래서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려고 어떤 집에 가니 젊은 색시 혼자 살고 있었지. 밥을 차

려주어서 먹고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나서 살짝 엿보니, 글쎄 치마 끝으로 

하얀 꼬리 九개가 보였어. 九尾狐(구미호)가 사는 곳에 온 것이지.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누워 있는데 구미호가 들어와 말했어.

“지금까지 九十九개의 간을 빼 먹었으니 이제 百개째 간을 빼 먹고 인간이 될 수 있겠구

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에 젊은이는 부리나케 뒷문으로 도망을 쳤지. 그러

자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놈! 어디 가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 쫓아가 죽이리라.”

다음날 청년은 걱정이 되어 금강산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이전에 누구를 살려준 적이 없는가?”

라고 하니 젊은이는 비로소 예전에 아이들이 잡은 자라를 살려준 기억이 났어. 그래서 스

님은 부적을 三장 그려 주었어. 그리고는

“一개는 대문에 붙이고, 또 一개는 방문 위에 붙이고, 마지막 一개는 당신 몸에 지니고 다

니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구미호는 그 사람 근처에 오지도 못했다고 해요.

관련 인성 가치 배려


